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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GMD 방위망을 알고 있는가?         16-01-16

수소 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우쭐한 북한 당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GMD 방위 망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GMD 가 뭣이고 그 위력을 안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GMD란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미사일을 말합니다. 즉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날아 오는 고속 유도탄을 발사 초기에 탐지해서  대기권 안 팎에서 파괴해버리는 방위성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199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 50개 주를 적성 미사일이나 핵탄도탄으로부터 보호할 방어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이 GMD 미사일을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성공적인 시험도 했습니다  이 GMD 발사는 지하 발사대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지하발사 시설이 앨라스카에 26곳, 캘리포니아에 14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많은 발사시설을 앨라스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미국이 만일에 있을 북한의 핵 공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한 실제 미사일을 태평양 중간 지점에서 발사한 GMD로 정확하게 요격했는데 다섯 번이나 성공했습니다. 요격되어 파괴된 미사일은 시속 15,000 마일의 속도로 고도 140마일로 추진된 미사일 이었습니다.  이런 GMD 미사일이 미국을 완전히 방어 우산에 포함시키면 미국은 어떤 핵폭탄을 적재한 유도탄을 미국을 향해 발사된다해도  발사 직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탄도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국방 예산의 500분의 1말 들여도 이런 방어망 구축을 와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금도 이미 개발이 끝나서 각 발사대에 배치된 미국의 GMD 의 위력을 안다면 북한 당국은 발사해봤자 공격 목표지에 도달 할 수 없는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리 핵폭탄으로 큰 소리를 친다해도 미국은 눈 하나 까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사아드 (THAAD)라는 방어 미사일도 GMD 시스템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사아드 미사일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중국이 심히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이 순전히 방위 목적으로 도입하는 사아드 미사일을 무작정 반대할 이유도 중국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사아드의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아드만으로 GMD를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한국이 방어용 GMD를 도입하려는 방위의식을 중국도 결국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폭탄을 개발하는 노력은 국민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발하는 핵폭탄을 위협용으로나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도 협상 카드로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핵폭탄 개발은  노력과 비용의 낭비라는 사실을 북한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